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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

○  적은 인구와 작은 면적의 네덜란드는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한 도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왔으며 세계 2위의 농식품 국가로 성장하였음

○  네덜란드의 농업분야 세계리더 도약은 정부, 민간, 연구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구축, 지속가능한 순환농업 전환을 위한 법제도 도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미래 농장 개발 등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실행력이 
주요하였음

첨단농업 기반의 농식품산업 고도화 전략

○  (사례) 연구·교육·기업·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호티센터, 농업·임업 클러스터 구축과 푸드밸리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바헤닝언대학&연구소가 대표적이며, 농업 첨단기술 사례는 스위퍼(SWEEPER) 
수확 로봇과 PRIVA의 농작물 모니터링 로봇 그리고 Zalando의 물류시스템 자동화 기술 등임

○  (전북적용전략)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고, 지역농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 및 전문단지 구축, 푸드테크와 거버넌스 중심의 식품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로봇 친화 시설농업 실증센터 조성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제안함

농생명산업 통합형 교육·연구시스템

○  (사례) 중등-고등-성인교육이 단계별 연계성을 가지고 원예, 지속가능 농업 및 스마트팜 
등의 실습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농업교육기관인 AERES, 지속가능 농업과 환경개발 
촉진이 목표인 공공-민간 협력 파트너십 플랫폼 GroenPact 등임

○  (전북적용전략) 통합형 교육·연구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등학교-대학 연계 
농생명산업 교육체계 구축과 전북 첨단농생명산업 교육·연구 통합센터(JAC : Jeonbuk 
Agriculture Center)를 제안함

농생명 특화 금융지원모델

○  (사례) 19세기 농가 및 원예농가에서 소규모 신용조합으로 출발하여 세계 30대 은행으로 
성장하였으며 유리온실 시공시 농가에게 온실투자자금 70%이상 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라보뱅크가 대표적임

○  (전북적용전략) 농생명 특화 금융지원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물류 대상 전문 
리츠(REITs)를 제안함

고도화된 물관리·물산업 플랫폼 구축

○  (사례) 수질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네덜란드 중소기업인 Water Insight가 개발한 위성 
데이터 활용 수질모니터링 서비스, 물기술 분야 기업, 지식기관 및 정부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에서 응용으로 그리고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워터캠퍼스 혁신 체인이 주요 
사례임

○  (전북적용전략) 고도화된 물관리·물산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네덜란드 워터 
캠퍼스형 새만금 물산업 플랫폼과 전북 위성관측 환경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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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에 주목하는 이유11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발전 모델

○  지난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 

특별법’)에 근거해 생명경제도시 비전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는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함(전북특별법 제2조제2호)

-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함(전북특별법 제2조제1호)

○  128년 동안 사용하였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한 것은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발전과 인구감소 등으로 추락하는 전북 지역의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려는 

도민의 집합적 노력의 결과임

-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전국 GRDP의 2.6%(2023년 기준),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78% 수준인 

3,628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

○  전체 인구의 3.4%(1,759,815명)의 적은 규모와 전국토의 8.1%(8,061.41㎢)로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전북이 생명경제도시의 특별자치도로 발전하려면 전북의 모델이 될 만한 도시나 국가는 어디일까?  

-  부족한 부존자원을 혁신사고로 극복한 사람들, 직면한 시대과제를 도전으로 해결하는 지역,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명경제를 발전시키는 나라 등   

○  네덜란드(Netherlands)는 전북의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실현하는데 가장 유사한 환경이므로 전북의 발전 

모델이 될 만한 곳임

-  강소 혁신 DNA를 가진 사회, 국가경쟁력 최상위권(6위), 1인당 국민소득 세계6위(2024년 US$63,750.00), 

가장 낮은 노인 빈곤율 2.0%(한국 40.4%) 등

농생명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네덜란드

○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농생명산업 혁신 DNA 육성을 통한 세계2위 농식품 국가로의 발전

-  국토 중 약 20% 정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합한 

면적(35,254㎢)보다 적은 33,481㎢의 작은 규모로 이 중 7,000㎢는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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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사업으로 영토를 늘렸지만 염도가 높은 척박한 토양, 기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실내 농업을 적극 

도입하고, 로봇, 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대거 접목된 농업기술혁신을 통해 세계2위의 농식품수출국으로 도약

-  낙농·계란·원예·육류 등을 포함 2023년 기준 1,238억 유로(한화 약 196조원) 수출. 한국으로 돈육, 가공 

분유·치즈·맥주 등 622백만 유로(한화 약 1조원) 상당 수출

○  농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비효율적 생산 시스템, 농업인구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정부의 농업보조금으로 생산단가를 낮추면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고수하려는 농가의 행태로 현대식 농업기술 도입의 실패와 함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은행의 대출 제한 등으로 농업부문 투자가 이루어지 않음

-  정부는 「The Land Consolidation Act」를 제정하고 농지 주위의 도로확장, 수로와 교량 개설 등을 통해 

토지의 규모화를 추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임. 농가당 경지면적을 25.7ha(한국 1.5ha)로 확대하여 농업의 

영세성에서 벗어남

-  농업 혁신을 위해 정부, 민간부분(농업 산업 포함)과 연구기관(R&D)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 네덜란드의 농업생산부문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함. 작은 규모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원예, 농식품 등 농업부문의 세계의 리더로 네덜란드가 도약한 것은 

골든트라이앵글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임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 산업을 위해 외부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고, 농업 생태학, AI 디지털 기술, 농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의 농장 개발을 위한 

혁신적 노력을 추진함  

○  네덜란드 농생명산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작은 규모와 불리한 자연환경 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민간부문과 연구기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실행력임 

-  전북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본 브리프에서는 네덜란드의 첨단농업과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농업 첨단기술, 농업교육, 농업금융과 지속가능 생태·환경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전북 

농생명산업의 미래전략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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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농생명산업의 혁신 DNA22

1) 첨단농업과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 중심의 정밀농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스마트팜을 통해 부족한 광량과 저지대 농지 등 불리한 재배여건을 극복하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자원활용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정밀농업을 구현

-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시스템, 로봇 도입 등을 통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온실과 인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음

○  연구·교육·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혁신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성장

-  2023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1,238억 유로(수입액의 1.4배), 스마트팜 기술을 포함한 농기자재도 134억 

유로를 수출

세계호티센터(WHC, World Horti Center)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예농업 혁신성장 거점

 - 웨스트랜드시(Westland) 위치, 2018년 개장(2014년 설립), 약 1만ha 규모에서 과채류·화훼류 중심으로 운영

 -  관련 기업·교육·연구·공공기관이 혁신하고, 연결하고, 영감을 주고,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목표로 연구·교육, 

기업협력 등 기능을 통해 혁신을 추구

 - 반경 10마일 이내 100여개 기업 집적, 연간 원예 관련 종사자 4만명 방문

○ 교육기관·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육성

 - 학교 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MBO Westland 중등 직업대학)

 - 교사 100여명 활동,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관련 기업들과 공동 추진

○ 고도화된 연구시설 및 활발한 연구 활동

 - 연구자 70명 이상 상주, 연구부지 6,500㎡, 연구센터 39개 섹션(85~170㎡) 구성으로 실용적인 실험연구 가능

 -  기후·관수·빛 조절, 작물보호·병충해, 로보틱스·재배시스템 등 연구분야 다양,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및 작물영향 

등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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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전시를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전시·교육 공간(9,000㎡)에서 기업과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소개하고, 바이어·투자자들과 계

약체결 등 지원

농식품 클러스터 구축과 거버넌스 기반의 혁신체계 강화

○  농업·임업분야 세계1위로 평가받는 바헤닝언대학연구소(WUR,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

-  1997년 농업연구청(DLO)과 공립 바헤닝언대학(1876년 설립)을 통합하여 연구기능을 강화, 세계 25개 

지사와 90개국에서 458개의 프로젝트 진행 중

-  100여개국 이상의 연구진들이 농업기술·식품·바이오, 자연자원과 환경관리, 사회과학과 농업경제 등 

현장과 연결해 연구를 수행

-  반경 30km 이내에 1,500개 정도의 관련 기업들이 산·학·연 복합체를 구성하여 실용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역량을 강화

○  2004년 바헤닝언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식품(네슬레·유니레버·하이네켄·몬산토 등)과 농·화학 회사들이 

협력하여 ‘푸드밸리(Food Valley)’를 조성

-  과학자 15,000명, 식품회사 70개, 식품 관련회사 2,600개, 연구기관·연구소 20개로 구성된 종합 

식품산업단지로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  지역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푸드밸리재단을 설립, 푸드밸리의 전략적 홍보와 

정책지원, WUR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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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식품산업 혁신을 목표로 산·학·연·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

출처: www.wur.nl

[그림 1]  바헤닝언대학&연구소(WUR) 연구분야 및 조직구조

출처: www.regiofoodvalley.nl

[그림 2] 푸드밸리(Food Valley) 지역 및 전략(순환~건강~연결)

2) 첨단기술인 농업 및 물류용 로봇의 상용화

농업용 로봇

○  (SWEEPER) 세계 최초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갖춘 수확 로봇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고성능 로봇팔, 

온실 작업에 최적화된 설계 등이 특징

- (머신러닝 알고리즘) 카메라, 센서를 활용 농작물의 성숙도를 자동으로 판단, 구변, 정확한 수확 작업 가능 

- (고성능 로봇 팔) 농작물 손상 없이 수확 가능하도록 정밀 작업 가능한 로봇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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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퍼(SWEEPER) 수확 로봇

○  바헤닝언대가 주도로 유럽연합 Horizon 2020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뿐 아니라 스웨덴, 벨기에, 이스라

엘 등 다국적 협력으로 연구개발

-  바헤닝언대학은 농업대학과 농업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함

-  인근 푸드밸리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농식품 관련 연구개발 주도

○  (PRIVA) 온실가스, 수경재배 시스템 등에 특화된 네덜란드 기업으로 작물수확 로봇, 로봇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등 로봇 기술을 적극 활용

- (작물수확 로봇) 프리바는 인공지능 기반 고정밀로 작물 인식이 가능한 로봇 개발 

- (농작물 모니터링 로봇) 작물의 수분, 병충해 등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농업 로봇 

프리바(PRIVA) 로봇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g_WMcWZvG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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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 로봇

○  네덜란드 Zalando사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비용의 최적화를 위해 전통적 물류시스템에서 벗어나 

자동화된 기술을 도입

- (위치기반의 자동분류 시스템) 물류 제품을 정확히 찾기 위해 자동 분류 시스템 도입

- (자동유도 로봇팔) 무거운 물품 적재, 이동, 작업자의 피로도 등을 낮추기 위한 자동유도 로봇팔 도입

- (피킹 로봇) AI 기반 제품의 인식, 적재/분류 등을 위한 피킹 로봇

Zalando's Fulfillment Center, Bleiswijk

출처 : https://corporate.zalando.com/

3)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적 농업교육 시스템

교육기관 중심의 중·고등 농업교육 연계

○  네덜란드의 직업교육은 산업분야별 전문 교육기관을 주축으로 

특화성이 있는 교육이 제공되며, 중등→고등→성인교육 단계별 

연계성을 가짐

-  전문농업교육기관인 AERES는 중등단계 예비직업교육(Voor 

bereidend Middelbaar Beroepsonderwijs; VMBO), 

고등학교 단계의 전문직업교육(Middelbaar Beroepsonderwijs; 

MBO), 고등전문교육(Hoger Beroepsonderwijs; HBO), 대학 

농업교육(Wetenschappelijk Onderwijs; WO), 사회교육 

(Volwassenenonderwijs) 모두 제공

-  전문농업교육기관인 AERES의 교육분야는 원예, 지속가능 농업 

및 스마트팜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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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력 파트너십 플랫폼 GroenPact

○  2016년 설립된 정부, 교육기관, 민간,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플랫폼 GroenPact은 

농업교육과 지식혁신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 농업과 환경개발 촉진을 목표로 함

-  GroenPact는 80여 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함. 특히 바헤닝언대학과 같은 주요 기관들이 협력을 이끔

- 정부는 매년 약 42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

GroenPact 참여기관

<정부 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Food Security and Nature: 정책 방향 설정 및 재정 지원 담당

- 지역 정부 및 정책 개발 기관: 녹색 교육과 농업 정책의 지역 실현을 지원

<교육 및 연구 기관>

-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WUR): 연구와 지식 공유

- Aeres Hogeschool: 응용과학 대학으로 농업과 환경 분야의 교육 제공

- HAS Hogeschool, Van Hall Larenstein: 원예 및 농업 기술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9개 농업 직업 교육 센터(VET): Yuverta, Terra MBO, Nordwin College 등 

<민간 및 사회단체>

- 농업 관련 기업과 산업 단체: 농업과 식품 부문의 기업들이 교육과 기술 개발에 협력

- LTO Nederland: 네덜란드 농업인 협회로, 농업인들과 정책 결정자 간의 연결

- NGO와 시민단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존 활동

4) 글로벌 대표 농업금융

라보뱅크

○ 라보뱅크는 농촌지역의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과 통합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은행

-  지역별 협동조합 지역은행(별도법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인 라보뱅크가 설립되고, 지역은행이 상호지급 

보증을 하여 신용도를 제고

- 협동조합인 지역은행을 라보뱅크로 통합하여 지역본부로 재편

- 네덜란드 유리온실 시공 시 농가 온실투자자금의 70% 이상에 대해 금융지원을 라보뱅크에서 대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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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말 농가 및 원예농가들이 설립한 소규모 신용조합(credit unit)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세계 30대 

은행 중 하나이며, 네덜란드 농식품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85~90%인 농업금융기관

- 78개 지역은행(Local Rabobanks), 36개국 농식품산업 금융에 참여(€726억)

- 국내 농식품산업에 €422억 대출

라보뱅크의 농식품부문 투자 방향

○ 농식품산업 분야 ‘푸드 시스템전환’ 목표

-  F&A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s)’, ‘통합형금

융솔루션(blended finance solutions)’과 같은 금융 상품 및 지속가능 사업 모델을 위한 이자 환급(interest 

revates) 제공

- 농식품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 방식: 지식, 네트워크, 금융, 혁신

5) 고도화된 물관리 시스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수질모니터링 및 데이터 서비스 활용

○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수질모니터링 서비스는 2005년부터 Water Insight(네덜란드 중소기업)에서 

개발되었으며 코페르니쿠스 센티넬(the Copernicus Sentinel) 관측을 통하여 수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클로로필a, 탁도, 유기물질, 유해 조류 개화 지표(eoHAB), 남조류, 표면 수온 등의 지표관리에 용이하게 활용 

되고 있으며 위성 데이터 활용은 호수를 관찰하고 수질 매개변수를 평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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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워터캠퍼스(WaterCampus Leeuwarden)

○  스타트업, 산업리더, 정부, 지식 연구소 및 혁신센터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 기구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 교육 및 기업가 정신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물 기술 분야내 (국제)기업, 지식 기관 및 

정부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  유럽 전역의 과학자와 기업들이 모이는 장소이며 교육, 전문연구, 테스프로그램, 전문 연구소, 응용센터, 

데모 사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중개 및 성공적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에서 사업으로 

워터캠퍼스 혁신체인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3] 워터캠퍼스 혁신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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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의 미래 전략33

1) 첨단농업 기반의 농식품산업 고도화 전략

스마트농업 혁신거점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능과 역할을 창업·보육에서 연구개발, 교육·전시, 기업연계 등으로 고도화하여 

첨단원예농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

-  종자부터 유통까지 최적화된 연구지원,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를 통한 연관산업 육성, 빅데이터 기반 

첨단농업 테스트베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

-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을 실험·검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운영하고, 스마트농업 

체험·교육·휴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센터로 확장

○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자립형 저탄소 스마트농업지구 조성으로 차별화된 미래 

농업시스템 구현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과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비용·저투입 구조의 에너지자립형 

첨단농업 모델 도입 및 운영체계 확립

-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운영 등 정책연계를 통한 시스템 확산 촉진

○  혁신기관, 지역대학, 관련 기업, 농업 현장을 연계하는 지역농업에 특화된 첨단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확산 추진

-  스마트팜 전문단지(6개소)가 단순한 생산성 향상 수준을 넘어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단위 산업생태계 구축

-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청년농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창업전문단지로 거점화 추진

-  대규모 간척지를 조기에 활용하여 임대형 스마트팜과 산지유통센터,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집적하고, 

프리미엄 생산·수출단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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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와 거버넌스 중심의 식품산업 고도화

○ 푸드테크 도입을 통해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식품개발 역량을 강화

- 1차 원물 가공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 다양한 식품기업(생산·가공·유통·소비) 유치를 통해 역량을 강화

○ 농생명 특화작물이 가진 경제적가치에 혁신기술 적용을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 

- 기능성 원료은행을 활성화하여 지역이 보유한 지표물질 발굴과 사업화 촉진

-  시·군 특화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개발, 식품소재 개발과 다양성 확보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질적인 발전 도모

○ 농식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산·학 협의체 구성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대학·연구기관·산업체 간 목표·전략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 운영

-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선택과 집중

○ 연구개발(R&D)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기술 활용 및 경쟁력 강화

-  지역대학의 혁신기술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의 제품화를 위한 실증화를 통해 지역 식품 산업체의 시제품 

개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  지역대학(전북대 푸드테크학과, 원광대 식품산업연구원 등),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등 풍부한 인프라 활용 가능

2) 첨단 로봇 활용 농산업 기반 조성

로봇 친화 시설농업 실증센터 구축

○  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 중

○ 전북은 정부의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정책과 연계하여 로봇 친화 시설 농업의 실증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새만금에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 현장 테스트가 가능한 100ha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 완공 예정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노지 스마트농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능형 농기계 관련 농업용 로봇 

핵심기술은 자율주행의 개발만 가능토록 계획



15

전북특별자치도, 네덜란드 농생명산업의 혁신 DNA를 배우자

○ 전북 내 ‘로봇 친화 시설농업의 실증센터 구축’ 추진 필요

- (차세대 무인농장 개발) 수확, 운반 등 로봇 작업 최적화 설계

- (농업용 로봇 핵심기술 실증) 정밀파지, 자율주행 기술

- (스마트 농업 DB 구축) 작물생장, 시비량, 수확량 데이터 등

○  전북의 주력산업인 농기계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지원체계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관련 인프라 조성의 단계적 구축 계획 마련

-  (랩 팩토리 구축) 중소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용 로봇 관련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및 제작의 공용 인프라 구축

- (AI기반 센터 구축) 농업환경의 제한요소(환경, 날씨, 토질 등)에 영향없이 가상환경을 도입한 실증센터 구축

- (인증지원) 농업용 로봇 실증, 개발 설계에 대한 지원 및 인증을 위한 체계적 지원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네덜란드 바헤닝언대의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사례와 같이, 지역 내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필요

-  ̀24년 9월 개소한 KIST 유럽연구소 전북 분원 등을 활용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도내 연구기관이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와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

3) 통합형 교육·연구시스템

고등학교-대학 연계 농생명산업 교육체계 구축

○  전북 내 농생명산업분야 중등교육기관인 농업계고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농수산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농업교육 체계 구축에 높은 가능성을 가짐

- 스마트팜, 치즈, 말산업 등 전북 특화 농생명산업 분야 맞춤형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교육과정 개발

- 국내 유일 농업분야 특수목적 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실무형 전문가 육성 트랙 마련

-  고교학점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으로 연계하여 지속성있는 농생명산업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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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업연구 분야 정부출연기관인 농촌진흥청(RDA) 자원을 활용한 실습교육 운영

-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등의 농업연구자원을 활용하여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북 첨단농생명산업 교육·연구 통합센터(JAC: Jeonbuk Agriculture Center) 설립

○  (공공-민간 협력 기반 농업교육 플랫폼 구축)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전북 내 위치한 중·고등 농업교육 

기관과 농업분야 산업체, 시민단체의 연합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  (산업연계 교육·연구 통합센터 구축) 전북 내 네덜란드 GHC(Greenport Horti Campus)와 같은 통합형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중·고등 농업 교육을 연계하고, 산업계와 협력하는 연구개발 거점 조성

- 외국인 농생명 산업 전문가의 초청과 체류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협력 강화

-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전북대학교, 농업계고 등 주요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

○  (첨단 농업 교육·연구 융합 공간 조성) 네덜란드의 WHC를 벤치마킹한 첨단 농업 교육·연구 융합 공간 

조성이 필요함. 전북형 농업분야 첨단교육과 연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습·연구 허브 구축 필요

-  연구분야 전문가 중단기 체류 지원(외국인 농생명산업 전문가 초청 등), 산업분야 전문가 중장기 체류 

유인(외국인 산업계 전문가 초청 등) 등 우수외국인 인력 유치

○  농업의 밸류체인에 맞추어 농업의 각 단계별 맞춤 농업교육이 수준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농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재구성 필요

- 직업계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모집 확대 및 향후 고등 농업교육 이수를 통해 농업분야 전문인력으로 육성

4) 농생명 특화 금융지원모델

농업-물류 대상 전문 리츠(REITs)

○  (배경) 효율적인 농업 생산시설과 물류 인프라는 농산물의 품질 유지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이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 발전에 따라 관련 수요 증가

○  (목표) 전북의 스마트 농업 및 친환경 물류 시스템 도입을 목적으로, 농업-물류 인프라 개발을 위해 리츠를 

활용한 효율적 자본조달과 지속가능한 투자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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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는 농지(생산지, 스마트팜 조성지 등), 스마트팜, 저온창고, 물류센터 등의 

농업생산시설이며 수익모델은 임대료 및 자산가치 상승

○  (전략) 민·관의 협력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 및 단계별 운영 전략

-  (투자유치전략) 정책금융기관과 도청 출자와 연기금, ESG투자 펀드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참여유도, 민간 

농업·물류 기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 수요 확보

-  (운영전략) 농업 기반시설 리츠 이후, 스마트팜 및 첨단 물류센터 개발의 단계적 추진, 재생에너지, 물 재활용 

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ESG 투자 매력도 제고

5) 고도화된 물관리·물산업 플랫폼 구축

네덜란드 WaterCampus형 새만금 물산업 플랫폼 구축

○  물산업 혁신거점 구축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도시생태 워터코리더(Water Corrido)지역의 새만금 

물환경연구원을 활용한 물산업 관련 산학연 혁신체계 구축

○  스마트팜 물순환체계 구축 : 새만금농생명용지에 계획중인 대규모 스마트팜 및 농업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순환식 수처리 및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배수 재이용에 기반한 새로운 물산업 시장 개척

○  스마트워터 그리드 구축 : 재이용수의 새만금내 활용 증대를 통한 수자원 활용 및 수자원 자급율 향상을 

위해 분산형 수자원 공급 및 재이용체계 구축

[그림 4] 스마트워터그리드 모식도, 농생명권역 도입기능과 토지이용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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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위성관측 환경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 중심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이 ’16.7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측정망 및 기초조사자료를 

월간, 년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 특정 시점 및 지점에 대한 환경변화 추세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종합적 해석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자료 :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https://www.eariul.go.kr/)

[그림 5]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

○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국내 보유 위성자료 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역시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공공정지궤도위성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중에 있어 

위성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수질 및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1] 우리나라 인공위성 현황

구분 위성명 비고

아리랑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1호(광학), 2호(광학) 임무종료

3호(광학), 3A호(광학+적외선), 5호(영상레이더) 임무수행중

6호(영상레이더), 7호(광학+적외선), 7A호(광학+적외선)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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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성명 비고

차세대 중형위성
1호(광학) 임무수행중

2호(광학) 개발중

공공 정지궤도위성

천리안1호(공공통신/해양/기상관측) 임무종료

천리안2A호(기상/우주관측), 천리안2B호(해양/환경관측) 임무수행중

천리안3호(공공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개발중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ari.re.kr/kor.do)

자료 :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https://ksatdb.kari.re.kr/main/main.do)

[그림 6] 새만금지역 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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